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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가최근서울광진구에위치한파이팩토리에서‘더기아EV3테크데이(The K

ia EV3 Tech Day)’를개최하고,전기차사용경험을향상시키는앞선전동화기술

을선보였다.이번행사는E-GMP기반의전용콤팩트SUV전기차인더기아EV3

(The Kia EV3, 이하 EV3)의상품성과기아의우수한전동화기술력을알리기위

해마련됐다.기아는이번행사에서▲아이페달3.0▲스마트회생시스템3.0▲TH

IN HVAC(공조시스템)·차세대열관리시스템▲신규전기차전원제어등더욱

만족스러운전기차사용경험을제공하기위한다양한기술을선보였다.

◇첨단전동화기술=EV3는 현대차그

룹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회생제

동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‘아이페달3

.0’이적용됐다.아이페달3.0은가속페달

조작만으로가속,감속,정차가가능한아

이 페달(i-Pedal) 기능을모든 회생제동

단계에서작동시킬수있다.아이페달3.0

은 0단계에서 3단계까지 모든 회생제동

단계에서 스티어링 휠 좌측의 패들 시프

트를 1초 이상 당기면 설정할 수 있으며,

설정한 회생제동 단계별 감속도를 기반

으로차량을정차시킬수있다.

EV3는 ‘스마트회생시스템 3.0’이현

대차그룹최초로적용돼한층경제적이

고편리한운전이가능하다.

스마트회생시스템은회생제동에자

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운전자가 가속

페달에서 발을 떼면 센서를 통해 감지

한 선행 차량과의 거리 및 내비게이션

의 정보를 활용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

감속하는 기능이다. 이번에 적용된 스

마트 회생 시스템 3.0은 과속 카메라 정

보만 활용했던 기존 시스템에 비해 다

양한 내비게이션 기반 정보를 활용해

▲과속 카메라 ▲좌/우회전 ▲커브길

▲속도제한 ▲방지턱 ▲회전교차로 등

여러상황에서자동으로감속한다.

EV3는 ‘차세대열관리시스템’을적용

해열관리효율성을높이고히트펌프성

능향상으로난방성능을더욱높였다.

기아는EV3에새로운전기차전원제

어를적용해유틸리티모드, V2L 등 전

기차특화기능의사용성을개선했다.

기존 ‘OFF-ACC-IGN-READY(시

동이 걸린 상태)’의 4단계로 이루어졌

던 전기차 전원 제어 구성을 ‘OFF-PO

WER ON-READY’의 3단계로 단순화

하면서고전압배터리를READY상태

뿐만 아니라 POWER ON 상태에서도

사용할수있게했다.

◇최적의 주행 성능 구현=기아는 첫

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인 EV3에 최

적의 주행 성능을 구현하고자 넉넉한

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

한 기술을 탑재하고, R&H 성능과 NV

H 성능도 강화해 주행감성을 한층 끌

어올렸다.

EV3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‘주행 가

능 거리 가이드’를 적용해 고객이 전비

에도움이되는운전을하도록돕는다.

EV3는 공기저항계수 0.27을 달성해 동

급최고수준의공력성능을확보했다.

이를 위해 ▲헤드램프 및 전면 범퍼

곡률개선▲휠갭리듀서적용▲전·후

륜휠아치후방곡률증대▲휠형상최

적화 ▲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디자인

및각도개선등이이뤄졌다.

기아는EV3에동급최대수준의81.4kWh

4세대배터리를탑재해산업부인증기준1

회충전시주행가능거리 501㎞를달성했

다.(※롱레인지모델,17인치기준)

이밖에도급속충전속도를높이기위

해 충전 중 배터리 온도를 낮추는 수냉

식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배터리

열관리시스템을최적화했다.

EV3는 노면 소음과 풍절음을 포함한

고주파음이 실내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

화하기위해서도많은노력을기울였다.

차량 전륜 멤버에 프레임 스테이 브

라켓을, 후륜 멤버에 다이나믹 댐퍼를

적용했으며 멤버 부싱 특성을 개선해

노면 소음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최

소화했다. /임채만기자

첨단전동화기술로전기차대중화이끈다
기아 ‘더기아EV3테크데이’개최

아이페달 3.0 등 다양한 경험 제공

기아는최근서울광진구에위치한파이팩토리에서‘더기아EV3테크데이(The KiaEV3 Tech Day)’

를개최하고,전기차사용경험을향상시키는앞선전동화기술을선보였다. <기아제공>

현대자동차·기아가 한국전기연구원

(KERI)과 손잡고 글로벌 상호운용성

시험센터를 구축해 사용자 친화적인

전기차충전생태계를만든다.

현대차·기아는 22일 “최근 남양연구

소(경기도 화성시 소재)에서 현대차·

기아 R&D본부장 양희원 사장,전동화

시험센터장 한동희 전무, 한국전기연

구원 김남균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

‘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및

운영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맺었다”고

밝혔다.

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다

양한 사업자들이 전기차 충전 비즈니

스에 뛰어들면서 통신 프로토콜에 대

한표준해석차이에따른호환성문제

가종종발생하고있다.

실제로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

전시충전시작에실패하거나,충전중

의도치 않게 충전이 중단되고 또는 결

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

불편을경험하고있다.

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전기차

생태계의 다양한 완성차 및 충전기 제

조사 간의 상호운용성 평가를 통해 한

층 높은 전기차 충전 호환성을 확보하

고,나아가사용자친화적인환경을조

성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안정적으

로확보하는데목적이있다.

글로벌상호운용성시험센터는각각

의 제조사별로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

고 개별적으로 충전 호환성을 확인하

던 방식에서 벗어나 완성차 제조사와

충전기 시스템 간의 적합성을 평가하

고,양방향으로직접시험하는한단계

높은 상호운용성 검증이 가능한 환경

을제공한다.

현대차·기아는 한국전기연구원과

함께 ▲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

구축과 초기 운영 ▲적합성 시험 기준

확립및신기술적용▲시험장운영방

안개선및결과물확산을위한국내외

활동 ▲시험 참여자의 국내외 확대 ▲

전기차 충전 시스템 관련 협력사업 공

동발굴등을추진한다.

우선양측은글로벌상호운용성시험센

터를한국전기연구원안산분원에구축할

계획이다. 정부 주관으로 운영돼 중립

성을갖춘충전호환성검증및평가기관

설립은이번이처음이다. /임채만기자

현대차븡기아,전기차충전생태계개선나선다

한국전기연구원과전기차충전상호운용성공동협력
현대자동차가글로벌최정상급투어

링카 대회 ‘2024 TCR 월드투어’ 4라운

드 브라질 레이스에서 우승컵을 들어

올리며 올해 두 번째 포디움 정상에 올

라섰다. <사진>

현대자동차는 22일 “‘더뉴엘란트라

NTCR(국내명:더뉴아반떼NTCR)’

이 지난 19일부터 21일(현지시각)까지

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‘인터라고스 서

킷(Interlagos Circuit)’에서개최된 ‘20

24 TCR월드투어’ 4라운드에서 우승을

차지했다”고밝혔다.

더 뉴 엘란트라 NTCR경주차로 출

전한노버트미첼리즈(Norbert Michel

isz) 선수는 21일 치러진 두 번째 결승

레이스에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 과하며우승했다. /임채만기자

현대차‘2024TCR월드투어’4라운드우승

현대자동차(제네시스 포함)와 기아

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

부터 26일까지 3일간전국서비스거점

에서‘여름특별무상점검서비스’를실

시한다.

현대차·기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

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

점검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

자이번무상점검서비스를마련했다.

점검 항목은 ▲냉각수 ▲오일류 ▲

워셔액 ▲배터리 ▲브레이크 및 패드

마모 ▲공조장치 ▲타이어 공기압 ▲

등화장치 등이며, 점검을 받는 고객을

대상으로 워셔액 1통도 무상으로 제공

한다.

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현대차 고객

은 전국 1천237개 블루핸즈, 기아 고객

은전국758개오토큐를방문해무상점

검 쿠폰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으면 된

다. (현대차·기아 직영 서비스센터 미

시행) /임채만기자

현대차·기아,여름특별무상점검서비스

CMYK


